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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장·탐방

오윤목장 권오윤 대표

““노노력력하하고고 대대우우한한 만만큼큼 보보답답이이 있있는는
낙낙농농을을 사사랑랑합합니니다다！！””

“청춘이란 나이가 젊다는 것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와 불타오

르는 정열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”라는 말이 실감나게 하는 낙

농가족이 있다. 

40대 중반에 목장을 시작하여 6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지만

아직도 청춘을 가슴에 품고 목장을 운 하는 보령검정회(회장

김원동) 오윤목장 권오균 대표를 찾아보았다.

권오윤 대표는 광천상고를 졸업하고 농업이 좋아 특용작물

을 시작하 다. 그러나 봄에 빛을 얻어 일년 농사를 짓고 가을



이 되어 빛을 갚으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빈곤

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

었다. 그러던 중 1984년 동생이 2마리의 젖소를

사주어 목장을 시작하 다. 그 후 목장의 매력에

푹 빠지게 되었다. 즉 노력하고 대우한 만큼 변함

없이 보답을 해주고, 소 값은 변화가 있어도 우유

가격만큼은 정부가 지지해주어 열심히 생산만 하

면 되는 낙농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.

현재홍성군낙우회장(빙그레회장)을맡고있는

권대표는 낙농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익을 극대

화하기 위해서는 젖소개량이 필수적이라는 생각

아래 유우군검정을 받기 위해 홍성낙협에 방문을

했었다. 그렇지만 빙그레에 납유한다는 사실 때문

에 거절을 당하 다.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003년

보령검정회에서 검정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의뢰

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입할 수

있었다고 술회하고 있다. 

검정사업에참여하면서3급~등외를왔다갔다하

던 체세포가 12개월 중 1~2회 2등급을 받을 정도

로 개선되었고, 유량도 30kg/일 이상을 생산할 정

도로 많이 늘었다고 한다.

보령검정회 김원동 회장은 검정회의 가장 연장

자이면서 최고의 청춘을 자랑하는 검정회의 기둥

이다. 더불어 입회검정 및 검정회 모임 등의 시간

관념이 가장 정확한 회원이며 검정의 중요성 강조

하고 널리 홍보하여 벌써 3명의 회원을 입하

다고 밝혔다.

특히검정회운 및행사에적극동참함은물론

집행부의 어려움을 알고 화합과 단결에 앞장서고

있다. 그 좋은 예로 검정회에서 운 하는 낙농헬퍼

사업이 어려움을 알고 착유두수 20두 미만에도 불

구하고 참여하여 운 비를 부담하 다고 한다.

“앞으로 쿼터를 좀 더 늘려 1,200kg/일 정도의

안정적인납유를하는목장으로만들계획이다. 특

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착유시간 때문에 여가를

즐기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이 생을 마감하는 순

간까지 낙농인으로 살고 싶다”고 강조한 권대표

는 지금도 가족 및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자

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업을 자랑하고 있다고 밝

혔다. 즉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거짓말하지 않은

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…

- 취재 윤현상 부장- 

2007.4. 109

좌로부터 보령검정회
김원동 회장, 권오윤
대표, 김준수 총무




